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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방법의 차이가 녹색꽃잎 및 겹도라지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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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도라지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조경용, 절화용 화훼로 이용되어 지상부와 지하부를 모두 이용하는 유망한 자

생식물이다. 본 연구실에서 자체 육성한 돌연변이종인 ‘녹색 꽃잎 도라지’는 화색이 엷은 녹색으로, 일반 종에 비해 개화기간

이 길고 화색의 희소성이 있으며, 겹도라지는 자색 꽃이 겹으로 피어 관상가치가 뛰어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색꽃

잎 도라지 및 겹도라지의 재배법 및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녹색꽃잎도라지는 기내배양으로부터 순화시켜 1년 된 녹색꽃잎도라지 배양묘 뿌리와 1년생 겹도라지 뿌리(8~15g)를 공시재

료로, 비닐하우스와 노지에서 재배하여 포장생산력 검정을 하였다. 초장, 엽장 및 엽폭, 엽면적, 분지수 및 절간장 등의 지상부

의 생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엽면적(Li-3100, USA), 광합성량(Li-6400, USA)을 측정하였으며 수확 후 뿌리의 생체중, 근장, 
근경 및 분기근 등의 수량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재배방법의 차이에 따른 초장 및 엽장은 비닐하우스에서 녹색꽃잎도라지, 겹도라지 모두 높은 생장을 보여, 재배방법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엽폭의 경우, 녹색도라지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반면 겹도라지는 비닐하우스재배에서는 

노지재배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여 엽의 형태가 피침형에서 난형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보였다. 경경은 비닐하우스재배에

서 다소 굵어지고 측지수도 많이 형성었으며. 엽 면적도 비닐하우스재배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합성율은 

녹색꽃잎도라지, 겹도라지 모두 노지재배가 높은 결과를 보였던 것에 비해, 기공저항성은 재배방법에 따른 차이는 볼 수 없었

으며 CO2 농도 및 호흡율 또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겹도라지의 화폭이 노지재배에서 조금 큰 것을 제외한 화수, 화장은 

재배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개화일은 녹색꽃잎도라지는 비닐하우스가 겹도라지는 노지재배가 빨랐으며, 녹색도라지의 

경우, 재배방법에 관계없이 1달 이상의 긴 개화기간을 보였다. 근장과 근경은 녹색꽃잎도라지의 경우, 비닐하우스재배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반면 겹도라지는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겹도라지 근의 생체중은 비닐하우

스재배에서 30.5g으로 높은 수량을 보였으며, 특히 노지재배에 비해 92% 정도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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